
생명의     말씀

논현2동성당(구 논현2동성당, 학동성당)은 1993년 10월 논현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1993년 11월 교구의 교회 

분할 시책에 따라 논현2동성당은 논현2동 전 지역, 신사동 일부, 그리고 청담동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여(인구 22,607명, 신

자수 1,612명) 탄생되었습니다. 1993년 본당 부지의 공터에서 미사 봉헌을 시작으로 1994년 12월에는 고대하던 조립식 패널 

성당이 완성되었습니다. 1999년에는 교구 정책에 의해 한양아파트 단지 일대(1,453명)의 새 교우가 전입되었습니다. 2004

년 5월 새 성전 착공 미사를 봉헌 했고, 2006년 10월 새 성전 봉헌 미사를 드렸습니다. 김명중 시몬 신부 | 홍보국 차장

논현2동성당 사진
 설명
사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17 구로1동성당        논현2동성당       서초3동성당  

오늘 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빵에 대한 말

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. “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

먹어라.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.” 성체성사

를 거행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. 

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”라는 말씀 때문에 술렁거

리는 군중들에게 “수군거리지 마라,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

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”라고 

일침을 놓으십니다. 그리고 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

는 빵이다.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” 

하고 천명하십니다. 

“세상에 생명을 주는,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”

오래전에 이 빵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며 애를 썼던 때가 

기억납니다. 1989년 10월,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모시

고 서울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거행했을 때의 일입니다. 

거룩한 이 행사를 위해 각 본당에서는 내적 준비를 해야 했

습니다. 몇 개월 전 신수동 본당에 부임한 저도 이에 부응

하기 위해, 봄 사순절에 100명씩 세 차례에 걸쳐 정동 프

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1박 2일 피정을 계획하였고, 거기

에 제가 해야 할 강의를 매번 3시간씩 넣었습니다. 열정에 

가득 찬 젊은 본당 신부였던 저는 이 강의를 위해 두 달 전

부터 준비를 해 나갔는데, 피정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도 

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젊기 때문에 힘은 넘쳤

는데 내적인 지식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

포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유혹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 

꿈을 꿨습니다. 지금도 그 꿈이 생생합니다. 높이 오르는 

계단이 있어 오르다 보니 그 계단은 구름 속을 뚫고 지나

갑니다. 계단 맨 위에 오른 저는 구름을 내려다봅니다. 그 

순간 보이는 구름 속에서 까만 점들이 무수히 나타나더니 

그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면서 둥그런 원을 그립니

다. 그리고 그 원이 구름 속에 살짝 숨더니 그 원 안에서 아

름다운 붉은 빛이 쫙 비추는 것입니다. 꿈속에서 저는 “야! 

성체다, 성체다!” 하고 외쳤습니다. 꿈을 깬 저는 뭐가 뭔

지 모르지만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 후 또다시 포기하

고 싶을 때면 그 꿈을 상기하게 되고 그러면 뭔가 힘이 생

기는 것 같았습니다. 아니 힘이 생겼습니다. 여하튼 고진감

래 끝에 피정은 계획대로 끝났습니다.

“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

나에게 올 수 없다”라는 말씀이 되새겨집니다. ‘아버지께

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’는 확신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

능적이어야 합니다.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지금 이

루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에 부합한 것인가를 

분별하는 일입니다. 그 분별이 옳다면, 그 안에는 늘 희망

이 살아 움직입니다. 이 희망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

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

는 본능 때문입니다. 사실 이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

입니다. 이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잊지 맙시다.

‘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’는 확신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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